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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폴란드사무소

팡파르	울리는	편의점	VS.  
고군분투중인	하이퍼마켓

토요일이면 폴란드 식료품 가게는 식자재를 사기 위한 사람

들로 붐빈다. 일요일 오프라인 상거래 금지법으로 인해 전

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나타나는 풍경이다. 일요

일 오프라인 상거래 금지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쇼핑 장소

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금지 법안의 목적은 소매점포의 부

흥이었으나 취지와는 달리 편의점과 디스카운트(할인점) 매

장이 호재를 누리게 된 것이다. 소매점포 수의 감소와 현대

인들의 바쁜 라이프 스타일 덕분에 웃고 있는 폴란드 편의

점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일요일	오프라인	상거래	금지법을	피해간	자브카

(Zabka)

영국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Tesco)는 폴란드에

서 4개의 대형 하이퍼마켓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일요

일 오프라인 상거래 금지법과 디스카운트 매장의 성장이 

수익 악화로 이어져 폐쇄 요인이 되었다. 반면 폴란드의 

대표 편의점 브랜드 자브카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으로 분류되면서 오프라인 상거래 규제 대상에서 벗어

났다. 일요일 영업을 허용한 주유소, 약국, 우체국, 동물 병

원의 예외 사항을 이용해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8년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의 대체재로 테스트 매장 

7개를 내며 시작한 자브카는 현재는 2백만 명 이상의 고객

과 5,817개의 체인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1,200만 명 이상

의 폴란드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자브카 매장에서 300m 

미만 떨어진 곳에 산다고 집계된다.

폴란드 편의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들의 소비 성향과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폴란드 유통 채

널 내 편의점의 비중은 2018년 9.8%에서 향후 11%까지 차

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중 자브카는 공격적인 확장으로 

편의점 분야의 선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연간 

600개 이상의 매장오픈을 목표하고 있다. 

삼시	세끼를	대체하는	제품	라인업	개발

폴란드인들은 바쁜 일상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식사 대용제

품을 찾고 있다. 편리한 포장과 한 번에 먹기 좋은 양의 간편식

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덕분에 쇼핑의 속도와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이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편의점에서는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모든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

양한 제품들을 기획하고 있다. PB 브랜드로 폴란드 전통음식, 

이탈리아나 베트남 음식 등 다양한 이색적인 맛을 제공한다. 

또한 2017년 폴란드의 일식 즉석식품 제조공장과 계약을 체결

하여 간편한 일식 요리도 라인에 포함하였다. 현재 편의점 간

편식 냉장 코너에서는 오니기리, 스시, 도시락도 눈에 띈다. 편

의점에서 발간하는 잡지 콘텐츠에도 아시안 간편식과 스시 홍

보를 181% 이상 늘리고 있다. 아시안 식품에 대한 폴란드인들

의 선호도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새롭고 이색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려는 편의점 업계의 노력이 엿보인다.

편의점	간편식을	공략하는	한국	식자재

폴란드인들의 아시안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한편 편

의점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식품기업

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소포장, 소용량 등 편의점에 적합

한 간편식 시장에 편입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국의 편의점 간편식은 종류와 맛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할 만큼 기술력이 발달해있다. 한국식 김치, 고추장 양념, 불고기 

양념, 젓갈과 같은 식자재를 활용한 제품들을 현지화한다면 한

국 편의점 간편식의 정통 주자 ‘삼각김밥’과 ‘도시락’ 같은 이색적

인 메뉴는 폴란드의 새로운 한 끼 식사가 될 것이다. 

출처 :    www.zabka.pl, polandin.com, www.wiadomoscihandlowe.pl, www.portalspozywczy.pl




